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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9. 03. 14 | 유구 장터  만세운동

1919. 3.1 운동으로 부터 시작된 공주 첫 만세운동은 3월 14일 천도교도 황병주의 주도로 군중 30여명과 함께 

유구우시장에서 전개되었다. 당시 일제 경찰은 만세운동을 저지하였으나 군중 500여명으로 늘어나 주도 인사 황병주를 

체포하여 유구 주재소로 연행하였다. 이현승 등 군중 100여명은 황병주 석방을 요구, 격렬한 저항으로 일제 군경 

12명을 급파하고 30여명의 인사가 체포당하였다.

1919. 03. 17 | 공주 장터  만세운동

유구 만세시위로  황병주 등의 체포 사실에 격분한 김희봉은 3월 17일 공주장터 군중들에게 만세운동 권유하여 

1,000여명과 독립만세를 외쳤다. 이 만세 시위로 김희봉 등 많은 인사들이 체포되어 옥고를 겪었다.

1919. 04. 01 | 공주읍내 만세운동 (영명학교 중심)

3월 24일 영명학교 현석칠, 안창호, 김수철, 김관회 등 목사, 교사, 학생들은 만세시위를 주도 면밀히 계획하고 

공주청년회와 독립선언서 등을  준비한다. 

3월 31일 영명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1,000매를 인쇄하여 학생들이 시장에 나가 배포하였다. 

이들은 참여자들을 규합해  4월 1일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. 

1919. 04. 01 | 정안 석송리  만세운동

석송리 유림이었던 이기한과 이병억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위 동참에 호소하여 이기한의 주도아래 주민들과 

광정리로 이동하여 정산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정안주재소를 공격하는 시위를 전개 하였다. 주재소 파괴 

후 일제는 공주에서 군경을 출동시켜 만세시위를 벌이고 귀가한 군중들을 탄압하여 이상림이 순국하고 수십명이 

체포되었다.

1919. 04. 01~05 | 공주 전역의 만세운동

장기면 : 4월 1일 오후 9시경 ~오전 2시까지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 마을뒷산에 올라가 태극기를 세우고 횃불을 

 지피며 독립만세를 불렀다.

의당면 : 4월 1일 약 8개소, 400여명의 면민들이 각각 무리를 지어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음날 10개소 약 600여명이 

 만세를 연호하였다.

계룡면 : 4월 2일 경천시장을 중심으로 주민 1,000여명의 시장 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.

우성면 : 4월 2일 밤, 주민들이 산에 올라 횃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.

탄천면 : 4월 3일 밤, 면내의 각 마을에서 약 1,500명의 주민들이 마을의 산 위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만세운동을 

 전개하였다.

공주시 3.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

3.1만세운동 재현행사

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대표전화 041-840-2044

  공주시 3.1만세운동 전개과정

재현행사.indd   1-2 2019-02-27   오후 5:38:10




